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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귀포 칼호텔 앞 해상에 위치한 일명 칼포인트 는 수심이 정도로 깊지 않아 다이빙 초' ' 14m ▲

급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다 칼포인트에서 만난 멸치 무리 조성익 자문위원. . 

바닥엔 높이 되는 뾰족한 기암괴석들 즐비5m 

바위 한편엔 연산호 다른편엔 거품돌산호 빼곡

별빛처럼 쏟아진 멸치 전갱이떼 군무 환상적·

이번에 소개할 장소는 서귀포 칼호텔 앞 해변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일명 칼호텔 포인3~4km '

트 칼포인트 또는 꽃동산 포인트 라고 불리는 곳이다 배에서 바로 입수하는 보트 다이빙을 ', ' ' ' ' . 

해야 하며 수심이 약 정도로 깊지 않아 오픈워터 다이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, 14m .

서귀포시 보목동 보목포구에서 출발해 서귀포항 방향으로 여분 정도 가면 해상에 커다란 주10

황색 부표를 발견할 수 있다 스쿠버 다이빙 관계자들이 설치한 것으로 포인트 위치와 다이버. 

들의 안전한 입 출수를 도와준다· .

탐사 당일 파도가 제법 있었지만 보목 포구 옆으로 길게 나온 여 물에 잠겨 있는 바위나 암' '(

초 가 파도를 막아줘 포인트 주변은 바다가 잔잔했다 준비를 마치고 한명씩 입수하고 하강라) . 



인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다 날씨가 흐려 햇빛은 없었지만 시야가 제법 나왔다. .

정도 내려가자 시커먼 바위들이 하나 둘 시야에 들어왔다 정도 바닥에 도착하고 4~5m . 14m 

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이 포인트의 특징은 높이가 정도 되는 끝이 뾰족한 바. 5m 

위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는 것이다 마치 영실기암을 보는 듯한 기분이다 기암괴석 사이. . 

로 빠져 나가자 놀랍게도 한쪽 벽면을 연산호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노랑 빨강 보라 등 형. 

형색색의 연산호들과 해면 긴가지 해송들이 기암괴석 한쪽 면을 완전하게 차지하고 있다 마, . 

치 가을철 울긋불긋 물든 한라산 영실 오백장군 바위가 어우러진 듯한 모습이다.

암반을 둘러싼 연산호 군락과 주변을 유영하는 다이버와 멸치 자리돔 ·▲

해면과 연산호가 어우러진 모습을 촬영하는 순간 뭔가에 쫓기는 듯 멸치 무리가 다이버들에게 

별빛처럼 쏟아진다 크지 않은 방어 몇 마리가 멸치 무리를 노리고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멸. . 

치 무리가 사라지자 이번에는 전갱이 무리가 찾아와 기암괴석 사이를 맴돌며 환상적인 군무를 

펼친다 바위틈 바구니에 숨어 주위를 경계하는 문어와 다금바리 벵에돔 등 다양한 어류들도 . , 

만날 수 있다.

이 곳의 또하나의 특징은 길게 늘어선 수중암반을 동서로 나눠 암반에 부착해 살아가는 생물

들이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이다 먼저 수중암반의 동쪽 면에는 거품돌산호가 우점하고 있다. . 

반면 서쪽면으로 넘어가면 앞에서 설명한 각종 연산호와 해송들을 만날 수 있다.

모두 아열대성 생물로 제주바다가 온난화의 영향을 받아 아열대화가 상당히 진행됐음을 증명

하지만 두 생물의 성격은 판이하게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조성익 자문위원은 몇년전 비양도 , . "



연안과 한림읍 금능지역 탐사때 거품돌산호가 빠르게 증식해 어장을 황폐화시킨 것을 확인했

었다 며 경산호인 거품돌산호는 연산호와 달리 감태 등 해조류 서식지를 침범하는해적생물격" "

이라 볼 수 있다 문섬 주변에도 거품돌산호가 발견되지만 칼포인트처럼바위의방향을 두고 양. , 

편으로 판이하게 다른 모습의 생물상을 보이는 것은 처음본다 고 말했다" .

사진 위부터 수중 기암괴석과 연산호 암반 한편을 차지한 거품돌산호 수중 바, , ▲

위산을 유영중인 강경민기자.

이와 관련 조성환 자문위원 연안생태기술연구소장 은 거품돌산호와 연산호 모두 제주 바다가 ( ) "

아열대화 됐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생물상 이라며 밀집해 서식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해조류 " "



서식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연산호의 경우 바다의 꽃 이라 불리며 활용면에서 . ' '

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거품돌산호는 그다지 활용가치가 아직까지는 없어 우리 입장에

서 골칫거리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고 설명했다" .

한편 문화재청은 송악산 및 서귀포 해역이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연산호 군락의 자연 상태를 

전형적으로 잘 보여주는 특징적인 곳으로 분포상 학술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는 판단 아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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